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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zrr.kr/bK5P

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도 온라인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

향후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까지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

https://zrr.kr/IjnM

신한금융지주는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그룹 통합 데이터 플랫폼인 ‘신한 원 데이터’의 전체 서비스를 공식 오픈

그룹의 데이터 경쟁력 제고와 효율화를 목표로 은행, 카드, 증권, 라이프의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하고 사용자 맞춤형 분석과 활용을 지원

https://zrr.kr/ccCY

금융사고 잇따르자 개편 목소리, "소비자 입장 감독체계 새판짜야"

금융사고, 감독체계와 관련없어, "한은 역할을 더 키워야" 주장도

https://zrr.kr/XBOy

하나금융이 KDB생명 인수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은 됐으나, '구속력은 없다'고 강조하고 있음

하나금융은 오히려 ABL생명, 동양생명 등 다른 보험사 매물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모양새

https://zrr.kr/FhS2

KDB생명이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약 1400억원 규모 유상증자로 자본 확충에 나섬

현재 KDB생명을 실사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으로의 매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

https://zrr.kr/nnEJ

한화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관련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

은행과 카드사들이 앞다퉈 상생금융안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소극적인 자세로 각 사간 눈치 싸움 형국

NH證 https://zrr.kr/tBq1

NH투자증권이 올해 예비심사 청구 건수만 이미 10건을 넘어서 최다 예비심사 청구 주관사로 주목

NH투자증권이 올해도 IPO 강자로서 명성을 무난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https://zrr.kr/ZYxS

금융위,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개선 검토, ‘공통 심사기준’ 만들어 기업에 사전 가이드

모호한 규정 없애 규제 불확실성 해소 효과와 부실 신청사 줄고 심사 빨라지는 효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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